
R&D투자 세제지원 확대 검토?
과기부 , 재경부에 대기업·연구인력 조세감면 확대 공식요청

재정경제부가 기업 연구개발(R&D)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검토하고, 과학기술부도 수요키로 결정해

R&D투자 조세감면이 현실화될 전망이다.

다만, 재경부는 기업의 R&D투자비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해달라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건의를 긍정적으로

검토하면서도, 대기업의 R&D 투자비에 대해 5% 세액공제제도를 부활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

장이다.

재경부는 미래대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재계의 R&D투자 세제지원 확대 요구를 검

토할 계획이나, 주요 국가에 비해 한국의 R&D투자 세제 지원폭이 크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

고 있다.

특히, 삼성이나 SK 등 대기업의 연구개발투자비가 수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당해 회계연도 연구개발 투자

총액의 5%를 공제해주면 세수결손이 너무 크고 개별기업의 생존을 위한 투자에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형

평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.

주요 경쟁국의 R&D투자 세제지원 비교

국 가 내 용
한 국 - 직전4년평균지출초과액의50%법인세액에서감면(중소기업은지출액의15%감면허용)
캐나다 - R&D비용의20%법인세액에서감면
스페인 - R&D비용의20%법인세액에서감면

타이완 - R&D비용의20%법인세액에서감면
싱가폴 - R&D비용의200%소득공제허용

미 국 - 직전4년평균지출초과액의25%법인세액에서감면
일 본 - 직전R&D지출최고비용초과액의20%법인세액에서감면

자료) 대한상공회의소

R&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△당해 회계연도 투자금액의 15% △최근 4년간 연구개발비용 평

균치보다 늘어난 부분의 50% 등 2개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으나 대기업에 대해서는 4년간 평균치

보다 늘어난 금액의 50%만 세금공제를 해주고 있다.

재경부는 연구건물이나 구축물을 지을 때도 R&D 설비투자로 인정해 투자금액의 10%를 법인세에서 깎아주

는 방안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.

과학기술부도 미래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원 확보와 연구개발투자 확

대가 중요한 관건으로 판단하고 산업체 연구인력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과 민간기업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

세지원 확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재경부에 요청했다.

제조업의 R&D 투자동향

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
R&D 투자비중(%) 2.13 1.10 0.83 1.25 1.16 0.92

+ 매출액 대비

자료) 2001년 기업재무분석, 산업은행(2002.5)

과기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박사급 연구원에 대해서는 연간 20%의 소득공제와 함께 3년 이상 근무한



기업연구소 연구원에 대해 연간 10%의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고, 기술혁신 Cluster형 영리연구법인에 대해서

는 설립이후 5년간 법인세 감면 등 특별세액공제 및 현행 기업부설연구소에 준하는 조세지원 혜택을 부여토록

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.

또 현재 중소기업만이 받고 있는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(15%)를 대기업까지 5% 확대하고 4개년 평균

치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50%에서 60%로 확대하며,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사용의무기간을 현

재 3년에서 4년으로 각각 1연씩 연장하고 부품·소재산업,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적립금 한

도를 5%에서 8%로 확대하며, 현재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50%의 소득세 감면을 기술수출 촉진을 위해 기술 수

출에는 소득세 전액을 감면토록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.

그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를 12%에서 10%로 인하하고, 연구전용 건축물의 설비투자도 세액공제 대

상으로 인정해 3%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토록 요청했다.

아울러 과학기술부는 NT, BT 등 신기술 분야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새로운 조세지원제도 강구를 요청했

다.

한편, 대한상공회의소(회장 박용성)는 2001년부터 대기업 R&D투자비에 대한 5% 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되면

서 신기술 개발이 부진한 국내기업들의 R&D 의욕이 더욱 위축되었다고 지적, 5월27일 재경부 등에 조세 지원

제도의 부활을 공식 건의했다.

2001년 대기업의 R&D투자가 26.8% 감소한 것은 R&D에 대한 세제지원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상

의의 주장이다

제조기업의 2001년 R&D투자는 중소기업 투자가 0.6%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R&D투자의 위축으로

2000년보다 18.7% 감소, 매출액의 1%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. 경쟁국인 미국, 일본, 독일의 4%에 비해

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

대한상의는 캐나다, 타이완, 싱가폴 등 경쟁국들은 R&D투자비에 대해 20%의 세액공제 또는 200%의 소득

공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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